
1.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장애인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1], 이는 인구의 노령화, 질
병과 사고 등의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높아지는 장애 출

현율과도 연관이 있다[2]. 2020년도 우리나라 등록 장애
인 수는 263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19년 말 기준 1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3]. 이처럼 장
애인 수 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과 
건강한 삶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4]. 장애인 스스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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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을 위한 시간사용중재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체계적 고찰 연구로,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게재된 국내연구 문헌을 대상으로 
PRISMA flow chart를 사용한 문헌선정과정에 따라 최종 5편의 문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된 시간사용중재 연구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과 우울, 자기효능감, 작업참여와 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더욱 
다양한 대상에 따라 시간사용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많이 다루어져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임상적 적용 근거 
제공으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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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systematic review research to find out the effect of time-use intervent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 final five documents were used for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data using PRISMA flow-chart for domestic research documents published from January 2010 to May 
2021. The effect of the time-use intervention study that applied to the disabled in Korea was generally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effect, and especially, it was found to be meaningful results in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self-efficacy, occupation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providing clinical grounds for 
application, expecting that many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ime-use intervention should be 
conducted even in healthy people without dise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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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은 매주 중요하다[5]. 장애인
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제약이 따르는 대상을 의미하고[6], 비장애인에 
비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 제
한과 더 나아가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7]. 
그리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기본적 일
상생활활동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가, 교육,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적고, 시간사용의 낮은 효율
성을 보인다[8]. 또한 여가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늦잠을 
자거나, 무료한 TV 시청,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하
여 신체의 변화가 생겨 여러 질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9]. 따라서 신체 및 정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안정적
인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악순환이 지속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10].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시간은 비장애
인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이며 그들이 
희망하는 것을 파악하고 높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11]. 시간은 개인이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화
하는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시간사용은 
작업균형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12]. 장애인을 대상
으로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루일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13]. 따라서 장애인에게 의미있는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
야 한다[11]. 

시간사용은 작업치료에서 작업영역의 균형을 구성하
는 과정이므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며[14], 목표한 
바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5].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정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한정적일 수 있다[16].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목적 있는 활동의 시간사
용량도 증가하게 된다[17]. 

시간사용중재는 인간작업모델(MOHO; Model of 
Human Occupation)을 이론적 근거로 두었으며[18], 
개인이 의미있는 작업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선
택함으로써 다양한 장애로 인해 일상에서 보내는 무의미
한 시간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19]. 또
한 시간사용중재는 심리적인 에너지 회복과 균형있는 삶
의 원동력이 되어[20], 일상의 지루함을 감소시켜 심리사
회적 스트레스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 정서 및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재가 된다[21]. 그러므로 시간사용중재는 장애인
의 삶의 질,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사회적 건강이
나 기능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효율
적인 시간사용중재를 위해 기존 활동 시간을 늘리거나 
대상자가 원하는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여 그 활동을 중
심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8]. 이에 따라 시간사용은 활동 및 습관의 종류에 따
라서 중요도와 흥미도,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및 중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18], 이러한 개인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시간사용중재는 
자율적인 시간보다 작업치료사의 개입을 더욱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1].

시간사용중재를 사용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Wong 등[22]은 시간사용의 구성요소와 건
강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Pekçetin 등[12]은 시간사용중재가 코로나19 팬데믹 속
에서 작업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Punyakaew 등[23]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시간
사용이 높은 삶의 질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병
진[24]의 연구에서는 시간사용이 작업균형을 유지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홍덕기 등[25]
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시간사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헌경 등[26]은 적절한 시
간사용을 통해 균형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재휴[21]의 연구에서는 시간사용중재를 통하
여 작업균형, 정신건강,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처럼 주로 일상생활활동에 집중되었던 시간들이 
시간사용중재를 통해 여가활동, 휴식, 사회적 참여 등에 
사용되는 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시간사용의 균형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8]. 그러나 아직도 일상에서의 시간
사용과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27], 국
내에서도 시간사용중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
졌지만 체계적 고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발행된 논문으로 한
정하여 국내 장애인을 위한 시간사용중재의 효과에 대하
여 분석하고자 하며, 향후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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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게재된 

국내연구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을 검색하기 위
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
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
(DBpia), 학술교육원(earticle), 교보문고스콜라를 이용
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장애인”, “시간사용”, “시간사용
중재”로 검색하였다. 

2.1.2 문헌 선정기준
국내 장애인을 위한 시간사용중재 효과를 알아본 연구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함기준
첫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중재를 적용한 연구
둘째, 무작위배정 실험연구, 유사실험연구, 전후비교연구 
셋째, 한국어로 출판된 연구 
넷째, 학위논문

(2) 배제기준
첫째, 고찰연구, 전문가 의견 
둘째, 약물을 중재로 적용한 연구
셋째, 중복중재를 적용한 연구
넷째, 적절한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
다섯째, 전문을 볼 수 없는 연구

2.1.3 문헌 선정과정
본 연구의 문헌선정 과정은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사용중재 연구에 대하여 검색 후 중복제거, 
제목과 초록 검토, 전문 검토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
며[28], 문헌 선정과정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flow chart를 사용하였다[29]. 문헌을 선정하는 과정에
서 2명의 연구자가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에 대해 각각 개
별적으로 진행하고 의견이 불일치될 때는 논의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검색어를 통해 데이터베이
스별로 검색한 결과 총 209편의 문헌이 도출되었으며 저
자명, 출판연도, 제목을 확인하여 동일한 문헌 31편의 문
헌이 선별되었다. 178편 문헌의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
여 선정기준에 맞지 않은 142편의 문헌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헌들은 실험연구가 아닌 연구, 장애인을 대상으

로 하지 않은 연구, 일본어로 된 연구, 전문을 볼 수 없는 
연구 등에 해당하였다.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선정된 
36편의 문헌은 전문을 확보하여 검토 후 5편의 문헌이 
최종 선정되었다. Fig. 1.

Fig. 1. PRISMA flow chart

2.2 근거 수준
본 연구는 선정된 문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

여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5단계 근거수준으로 분석하
였다[30]. 개별연구를 연구 설계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문헌분류는 적합도 검증이 된 DAMI(study design 
algorithm for medical literature of intervention)
를 사용하였다.

2.3 분석방법
최종으로 선정된 5편의 문헌에 대해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PICO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형
식은 연구대상(participants), 중재방법(intervention), 
비교중재(comparison), 중재결과(outcome)로 나타낼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수를 제시하였다. 중재방법은 시간사용중재에 대
한 내용을 분석하였고, 비교중재는 대조군에게 사용한 중
재를 제시하였다. 중재결과에 대해서는 측정도구와 결과
변수를 제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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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 연구의 근거수준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문헌은 총 5편이었다. 
DAMI를 사용한 연구 설계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무작위 배정 두 집단 실험연구 3편, 두 집단 실험연구 1
편, 단일 사례 연구 1편으로 연구 근거수준은 수준Ⅰ 3
편, 수준Ⅱ 1편, 수준Ⅳ 1편이었다. Table 1. 

Level of
evidence Research Design and Methods Frequency

(%)
Ⅰ Randomized trial 3(60.0)
Ⅱ Non-RCT

Random assignment of groups 1(20.0)

Ⅲ Non-RCT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ingle group 0(0)

Ⅳ  Single-Subject Design 1(20.0)
Ⅴ  Case studies 0(0)

Total 5(100)

Table 1. Level of evidence of the research subject to 
be analyzed

3.2 분석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2010년 이후 국내 장애인을 위한 시간사

용중재 효과 분석에 대해 최종 선정된 5편의 연구를 출
판연도, 연구대상자 수, 실험군 및 대조군의 중재방법, 결
과 측정도구에 따라 분석하였다. 출판연도는 2010년에
서 2013년까지 1편,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편, 
2018년에서 2021년까지 1편이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1~10명이 2편, 11~20명이 1편, 21~30명이 2편이었으
며, 5편의 논문 중 IRB 승인을 받은 논문은 1편, 나머지 
4편은 IRB 승인에 관한 내용 언급이 없었다. Table 2.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Publication year 
2010~2013 1(20.0)
2014~2017 3(60.0)
2018~2021 1(20.0

Number of subjects
(persons)

1~10 2(40.0)
11~20 1(20.0)
21~30 2(40.0)

IRB approval Existence 1(20.0)
Nonexistence 4(8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to be 
analyzed

3.3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의 형태
선정된 5편의 연구에서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의 내용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5편의 연구 모두 
작업설문지(OQ)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시간사용을 분
석하였고, 3편의 연구에서 캐나다 작업수행평가(COPM)
로 대상자가 원하는 작업을 선정하였다[31-33]. 김영근[8]
의 연구는 시간사용 분석 후, 인지적 접근을 위해 시간사용
에 대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간관리 상담을 실시하
였다. 이후, 5편의 연구 모두 활동 배치 과정에서 의미있는 
작업을 선정하고 대상자가 의미있는 작업을 실천할 것을 
연구자와 약속하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행여부
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 개입 과정에서는 4
편의 연구가 주 2회[19,31-33], 1편의 연구가 주 1회 개
입하였다[8]. 김영근[8]의 연구는 대상자가 활동 수행을 했
을 경우 상을 제공하였으며, 심혜리[32]의 연구는 문자, 전
화, 사진을 통해 연구자 참여를 진행하였고 활동배치의 변
경과정이 추가되어 작업 성취도에 대한 불편과 제한점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5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간사
용중재 프로그램은 시간사용 분석, 활동배치, 연구자의 개
입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는 최종 선정된 연구에 대하여 체계적 근거 마

련을 위해 PICO분석을 사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시간사용중재 연구 대상자는 1명에서 30명으
로 편차가 컸으며, 김지훈[31]의 연구가 1명으로 단일 사
례 연구로 진행되었고 심혜리[32]의 연구 대상자는 30명
으로 가장 많았다. 김지훈[31]의 연구는 대조군이 없었으
며, 김영근[8]의 연구는 대조군이 있으나 대조군에게 적
용한 중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 3편의 연구에서는 
대조군 집단에게 추가적 작업치료를 적용하였음을 확인
하였고 연구의 종속변수는 크게 삶의 질, 감정변화와 관
련한 효과로 설정하였다. 연구 비교 결과 김영근[8]의 연
구는 대조군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높아
졌으며, 김지훈[31]의 연구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은 향상되었다. 박수진 등[19]의 연구는 중재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심혜리[32]의 연구는 자기효능감, 
작업참여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류
성현 등[33]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
를 보였다. 따라서 박수진 등[19]의 연구를 제외한 4편의 
연구에서 시간사용중재가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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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yr)

Category Content

Kim 
(2010)

Analysis of time-use  Analysis of time-use using OQ 
Motivation for time 

management Time management counseling program application counseling.

Placement of activity Selection and priority placement of two priority activities, Promise for action, Subject is checked for practice by 
self-checking checklist.

Intervention by researcher Activities prioritized prior to performing by phone, Visiting counseling and training once a week, 
After practice a massage prize is given.

Kim 
(2014)

Analysis of time-use  Analysis of time-use using OQ 
Selection of occupation  Selection of occupation required by the subject using the COPM
Placement of activity Meaningful occupation placement, Promise for action, Subject is checked for practice by self-checking checklist.

Intervention by researcher Consultation and education twice a week through the subject's self-checking checklist, 
Solving inconvenience and limitation of practice

Park 
et al. 
(2015)

Analysis of time-use  Analysis of time-use using OQ 
Placement of activity Selection and priority placement of two priority activities, Promise for action, Subject is checked for practice by 

self-checking checklist.
Intervention by researcher Message or call me before performing the priority activities,

 Through interviews twice a week, activities are revised and supplemented.

Shim 
(2017)

Analysis of time-use  Analysis of time-use using OQ 
Selection of occupation Selection of subject using the COPM
Placement of activity Meaningful occupation placement, Discussion to carry it out., Check whether you're performing or not.

Intervention of 
researchers. Check work occupation achievement through text messages, phone calls, and photos twice a week

Change of activity 
placement Solutions for limitations in occupation achievement

Ryu et 
al. 

(2020)

Analysis of time-use  Analysis of time-use using OQ 
Selection of occupation  Selection of occupation required by the subject using the COPM
Placement of activity meaningful selection of occupation, Promise to perform the occupation, 

Subject is checked for practice by self-checking checklist.
Intervention by researcher Counseling and education twice a week, Solving inconvenience and limitation of practice

OQ: Occupational Questionnaire, COPM: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Table 3. Time-Use Intervention Program

First 
author
(yr)

Level of 
evidenc

e
Participants Interventions

Comparison
Outcome

Experi
ment

Other 
group Program Time

/session
Dependent 
variable Assessment tools Effect

Kim 
(2010) Ⅱ N=10 N=10 Time-use 16 session None

Quality of life Subjective quality of 
life scale Improves quality of life

Emotion Life satisfaction scale Improve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cale Improves self-esteem

Kim 
(2014) Ⅳ N=1 None Time-use 48 session None Emotion BDI Depression reduction

Quality of life WHOQOL-BREF Improves quality of life
Park et 

al. 
(2015)

Ⅰ N=5 N=5
General occupational 

therapy(5day)
+

Time-use(twice a 
week)

30 minutes
/32 session

General occupational 
therapy(5day)

+
Additional occupational 
therapy(twice a week)

Emotion
BDI NS

Rehabilitation 
motivation scale NS

Shim 
(2017) Ⅰ N=15 N=15

General occupational 
therapy(5day)

+
Time-use(twice a 

week)

30 minutes
/16 session

General occupational 
therapy(5day)

+
Additional occupational 
therapy(twice a week)

Emotion General self-efficacy 
scale Improves self-efficacy 

Occupational 
participation MOHOST Improves Occupational 

participation

Ryu et 
al. 

(2020)
Ⅰ N=10 N=11

General occupational 
therapy(5day)

+
Time-use(twice a 

week)

30 minutes
/16 session

General occupational 
therapy(5day)

+
Additional occupational 
therapy(twice a week)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scale Improves quality of life

Emotion Self-esteem scale Improves self-esteem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WHOQOL-BREF: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F, MOHOST: Model of Human Occupation Screening 
Test, NS: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between groups or pre and post test

Table 4. PICO analysis of the study to b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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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시간사용은 작업치료 및 작업과학에 있어 흥미 있는 

관심사 중 하나이다[34].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면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35]. 불균형적인 시간사용은 작업의 균
형을 깨트리고 삶의 질과 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
다[36]. 그러므로 효율적인 시간사용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작업참여의 기회 증진을 시킬 수 있게 된다
[37].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 고찰을 통해 국내 장애인
에게 시간사용중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 효
과를 확인하여 향후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
보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연구는 총 5편이며 PRISMA flow chart를 이
용하여 선별하고 근거수준과 일반적 특성, 중재 기간, 측
정 도구, 중재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근거
수준은 무작위 배정 두 집단 실험연구 3편[19,32,33], 두 
집단 실험연구 1편[8], 단일 사례 연구 1편[31]으로 수준
Ⅰ이 가장 많았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1편[32]이며 나
머지 4편의 논문은 IRB승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
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윤리성
이 더욱 강조되며, 연구 윤리성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
고 있으므로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IRB 승인을 반드시 받고 실시하여야 한다[38]. 

시간사용중재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사용된 측정도구로 삶의 질은 주관적 삶의 질 척도, 
WHOQOL-BREF를 사용하였고, 우울감은 BDI, 작업참
여는 MOHO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
도 척도와 생활만족도는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재활동기는 재활동기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효
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시간사용중재 적용기간은 16회기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고[8,32,33], 32회 연구가 1편[19], 48회기 연구가 
1편으로 진행되었다[31]. 평가를 통해 4편의 연구에서 
시간사용중재에 대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8,31-33], 박수진 등[19]의 연구에서는 중재 후 집
단 간 효과에 대해서 우울과 재활동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집단 내 비교에서는 재활동
기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시간사용중재가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의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Gutierrez 등[39]은 효율적인 시간사용은 우울증 관

리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Olds 등[40]은 적절
한 시간사용은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 Park[41]은 시간사용중재가 뇌졸중 환자
의 물리적, 정신적, 환경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보였고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Edgelow[42]는 시간사용중재가 작업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
서 이는 시간사용중재 효과에 대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Pekçetin 등[12]은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을 겪는 동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
어 웹 기반의 시간사용중재가 작업균형을 촉진시키는 방
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지속되는 팬
데믹 상황에서 시간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집에
서의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균형있는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시간사용중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Song 등[43]은 시간사용이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관리의 인과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사용이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욱 체계적인 시간사용중
재가 마련되어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장애인의 시간사용중재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국내 연구에만 한정하여 국
외 연구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과 분석한 논
문의 수가 적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사용중
재의 효과와 종속변수별로 정리하여 제시한 본 연구를 
참고한다면 임상에서 중재 인력으로서 작업치료사들이 
중재 효과를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논문 고찰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분석된 자료의 양적합성을 통하여 
임상적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메타분석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국외 연구들을 고찰하고 다양한 대상자에게 
중재가 적용된다면 비교 연구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문헌

검색을 통해 국내 장애인을 위한 시간사용중재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고 중재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헌 5편은 PICO로 정리하였다. 논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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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국내 장애인에게 시간사용중재를 시행할 경우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우울, 자기효능감, 작업참
여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장애인의 정신사회적 측면에 대하
여 시간사용중재 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삶의 질과 감정변화에 효과적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시간사용중재를 더욱 다양한 대상으
로 넓은 범위의 활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위한 중재로 
사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더욱 질 높은 작업을 위한 시간사용분석과 시간사용중재
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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